
국민대학교가 Backend.AI를 통해
수십 대의 학내 보유 GPU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국민대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확장 가능한 
GPU 기반 교육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세요.



더 알아보고 싶다면, backend.ai를 방문하세요.

제한된 GPU 자원,
급증하는 수요

국민대학교는 당시 총 16개의 GPU 노드를 
수백 개의 인스턴스로 분할가상화하여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머신러닝 실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Backend.AI의 확장성과 안정성에 힘입어
국민대학교는 이후 3개년도에 걸쳐 GPU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장하였고, 지금은 
총 57대에 이르는 GPU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Backend.AI를 통해 국민대학교는 학생과 연구원을 별도의 리소스 그룹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학사 일정에 따라 
방학 기간에는 GPU를 기업에 AI 훈련용으로 제공하는 등 GPU 활용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이점을 기반으로,
국민대학교는 컴퓨터사이언스 관련 지식이 없는 두 명의 학과 조교만으로도 여러 서버에 걸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GPU를 수십 개의 인스턴스로 분할,
가상화하는 Backend.AI

국민대학교가 수십 대의 GPU를 가상화하여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G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는 Backend.AI의 컨테이너 수준 GPU 분할가상화 덕분에 
  초창기 GPU 서버 3대 만으로도 수십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머신러닝 실습을 할 수 있었어요.
  전문 관리 인력 없이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학내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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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Kookmin University, KMU)는 국내를 대표하는 교육기관 중 하나로, 특히 비즈니스 스쿨을 중심으로 AI와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MBA 전문직부터 학부생,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머신러닝 실습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강력한 GPU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백 명이 동시에 GPU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관리 효율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 솔루션을 모색했으며, 이를 
통해 실무 중심의 머신러닝·딥러닝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제한된 GPU 자원으로 여러 구성원들이 사용할 동시 실습 환경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 16개의 GPU로 80여명 이상의 MBA 학생과 학부생을 동시에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리소스 경합 없이 다수의 인스턴스를 처리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스쿨 환경에서는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대학교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갖춘 솔루션을 필요로 했습니다. 솔루션은 서로 다른 그룹 간 리소스 사용을 분리할 수 
있는 리소스 운영 정책을 지원해야 했고, 최소의 전담 인력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직관적인 관리자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